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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야구야…오늘시범경기‘플레이볼’

문학구장이 환경친화적이자 여
성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S
K는 5일 ‘프로 스포츠 최초로 운
동장 안에 파우더룸을 설치했다’
고 발표했다. 여성전용 휴식공간
인 파우더룸의 개설로 문학구장을
찾는 여성팬들은 화장을 고치려
굳이 화장실까지 찾는 수고를 덜
게 됐다. 1루 1층 복도에 23평 규

모로 만들었고, 여성관중 누구나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파우더룸에선 SK 야구를 볼 수
있도록 TV를 설치해놓았다. 또 초
보 여성 팬을 위해 내부에 야구관
련 서적까지 마련해놨다. SK는
“백화점 쇼핑몰 극장처럼 여성이
즐겨 찾는 공간은 파우더룸을 만
들어 야구장을 찾는 여성팬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
다”고 밝혔다.

“여성팬들 화장 고치세요”
문학구장에 파우더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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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의 글 솜씨는?
‘한화의 살아있는 전설’ 송진우(44·사진)가

스포츠동아를 통해 칼럼니스트로서 또 하나의
데뷔전을 치른다. 5일 한화 구단의 지원 하에 지
도자 연수차 일본으로 출국한 송진우는 2010시
즌 일본의 최고명문 구단인 요미우리 2군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살아있는 경험들을 스포츠동아
지면에 고스란히 담을 예정이다.

현역 21년 동안 한화 한 팀에서만 뛴 송진우
는 672경기에 출전해 210승 153패 103세이브
2048탈삼진의 금자탑을 쌓았다. 투구이닝만

3003이닝에 달하고 1만
2708타자를 상대하며
4만9024개의 공을 던진
불멸의 대투수다. 타고난
성실함과 카리스마로 똘
똘 뭉친 그이지만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는 것은 생

애 최초의 도전이다. 송진우는 “1989년 프로 데
뷔전에서 완봉승을 거뒀는데 글은 처음 쓰는 거
라서 많이 떨린다”고 했다. 송진우가 전하는 일
본야구 스페셜 칼럼은 ‘이글 아이 in Japan’으
로 3월 말부터 게재된다.

‘日 코치연수’ 송진우 본지에 칼럼 연재
일본야구생생경험담이달말부터소개

“시범경기 출격에 이상 없다.”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걱정을 샀던 LG

박명환(33)과 봉중근(30)이 컨디션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범경기 등판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박
종훈호’도 한시름 놓게 됐다.

봉중근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막바지에 불펜피칭을
하다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을 느껴 선수단보
다 일주일 앞선 지난달 25일 조기귀국했다. 만에 하
나 햄스트링 근육이 파열됐다면 올 시즌 LG 마운드
운영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구단
지정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단순 근육통이
라는 판정을 받아 한숨을 돌렸다. 통증도 사라져 러
닝훈련을 소화하면서 롱토스까지 진행했다. 조만간
불펜피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박명환은 지난해 마무리훈련까지 잘 소화하면서
재기의 청신호를 켰다. 그러나 의욕이 넘친 나머지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다 갑자기 허리통증을 일으
키는 바람에 스프링캠프에서 페이스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캠프에서 몸조리를 잘한 덕분에 이젠 허리통
증에서 해방됐다. 정상적인 훈련은 물론 불펜피칭까
지 소화하기 시작했다.

시범경기 개막을 하루 앞둔 5일 구리구장에 들러
이들의 컨디션을 체크한 박 감독은 “둘 다 시범경기
에 나서는 데 이상이 없다. 다행이다”면서 “박명환은
4일에 불펜피칭을 했고 봉중근도 내일(6일) 스케줄을
만들어 한두 차례 불펜피칭을 한 뒤 시범경기에 나설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도 자칫 부상이 재발
할 수 있어 최대한 여유 있게 시범경기 출격 스케줄을
짤 생각이다. 이에 따라 봉중근은 시범경기 중반, 박
명환은 후반쯤 실전 마운드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등판계획이 없을 경
우 지방경기까지는 굳이 동행하지 않겠지만 수도권
경기에는 선수단과 함께 움직인다.

일단 현재로서는 걱정했던 부상암초는 제거됐다.
봉중근과 박명환이 시범경기에서 희망을 던진다면 L
G로서는 시즌 출발총성과 동시에 ‘4강 진출’이라는
8년 묵은 꿈의 페달을 밟아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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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환·봉중근 “시범경기 OK!”
LG 마운드 쌍두마차 부상 털고 출격 준비

박명환 허리통증서 해방 정상피칭
봉중근도 허벅지 단순 타박상 진단
박종훈호 8년만의 4강진출 청신호

LG의 주력투수 봉중근(위)과 박명환(큰사진)이 부상을 털고 시범경기 출격에
나선다. 스프링캠프에서 각각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통증을 호소했던 두 투수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몸상태를 끌어올려 박종훈 감독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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